
32장 – 만유의 주재

1. 만유의 주재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되신 주로다

2.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주시네

3.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 빛 수 많은 별 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304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 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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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  < 스가랴 1장 1~4, 16~17절 >
1 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잇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
호와의 말이니라 4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
니라
16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니라 17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1월 20일(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주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이 아침 주를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
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 힘을 얻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
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로 메마른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
는 현실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견고히 의지
하여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선한 유산을 다음세대에 물려주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비전을 따라 새문안 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
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복된 통로의 역할
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역사는 오직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루심을 믿
사오니,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135주년이 되는 해 헌당을 목표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속히 헌당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하여 온 교
회가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더욱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
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선교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
하여 주시고 새문안의 모든 권속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저 북녘에 신음하며 주님을 찾는 성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사 어둠에 휩싸인 저 북
한 땅에 구원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과 주 뜻 위해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